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1월에는 3년을 후원한 신학생 세 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그 중 한명은 고등학교부터 

후원한 호세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임시 교사를 하면서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여 

이번에 졸업을 하였고 두 명은 3년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일이며 역시 신학생들을 후원하여 키우는 것도 너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금년 초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세 명의 신학생이 더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회가 철야기도회를 하면서 약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참석하였는데 밤에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낼 곳에 없기에 교회로 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감사하였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있을 청소년 캠프에 많은 유스들이 모여 은혜받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또 한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어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 하게 됩니다. 

2016년 마지막 달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이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금년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에 금년의 마지막을 맞으며 저희 선교사역의 마지막과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잘 마무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교회와 기도원을 알리는 달력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사역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길 옆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점심급식하는 사역과 학생들의 학비지원 그리고 각 가정에 대한 지원사역은 아무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모가 니무루지역의 추운날씨로 인해 거의 한달을 기침을 심하게 하여 걱정하였는데 

잠시 몸바사에 다녀오면서 잘 회복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귀한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JSBMF위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새로온 선교사가 잘 적응하여 사역할수 있도록 

2.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3.교회와 기도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